
손명수 차관,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22일 고속도로 건설현장 찾아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예산 조기집행 당부

□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22일(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재정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손 차관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조치 현황 및 공사 진행현황을 보고 

받은 뒤,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평택 

삼성전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장이 폐쇄된 사례에서 보듯 

상황 종식까지 지속하여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서 “차질 없는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목표를 달성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사업 준공 시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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